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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재외동포 차세대 2천명 모국 초청
- 재외동포청, 총 8회 모국 연수…역대 최대 규모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-� 이기철� 청장� “차세대� 정체성� 함양과� 발전상� 이해� 기회� 제공” 

□ 재외동포청(청장 이기철)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재외동포 차세대 2천명을 

초청해 모국 연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.

   ㅇ‘2024년 재외동포 차세대 모국 연수’는 총 8회에 걸쳐 각 6박 7일 일정으로 

실시한다.

  ㅇ 이번 연수에는 전년 1천307명 대비 53% 늘어난 차세대가 참여할 계획이다. 

청소년 1천300명과 대학생 700명이 모국을 찾는다.

<차수별�연수초청�인원>

□ 이 사업은 재외동포 차세대에게 한국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역사를 

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한국의 발전상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

한인 정체성과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.

구분 기간 초청 인원

1차 청소년 2024. 7. 15.(월)~7. 21.(일), <6박 7일> 300명

2차 청소년 2024. 7. 22.(월)~7. 28.(일), <6박 7일> 300명

3차 대학생 2024. 7. 23.(화)~7. 29.(월), <6박 7일> 300명

4차 청소년 2024. 7. 29.(월)~8. 4.(일), <6박 7일> 300명

5차 청소년 2024. 8. 5.(월)~8. 11.(일), <6박 7일> 300명

6차 대학생 2024. 8. 6.(화)~8. 12.(월), <6박 7일> 300명

7차 청소년 2025. 1. 13.(월)~1. 19.(일), <6박 7일> 100명

8차 대학생 2025. 1. 14.(화)~1. 20.(월), <6박 7일> 100명



  ㅇ 특히 올해는 한국의 정치·경제 발전상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, 
한국 역사 이해, 유적지 및 관련 시설 방문과 한국 지역문화체험 프로

그램과 세계시민교육 등 글로벌 리더십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.

□ 이기철 청장은 “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과 주류사회 

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”며 “차세대들이 모국을 방문

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하고, 모국 연수 후 거주국 동포사회에서 

리더로 성장하고, 자랑스러운 모국과 함께 상생해 나가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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